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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부장에서 팀장으로 강임된 근로자가 부당한 직책강임을 주장한 사안

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51948 판결 부당직책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공공기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하위 직책인 팀장으로 강임된 근로자가 이는 부당한 인사발령

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위 근로자는 강임발령이 (1)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세부절

차가 규정에 반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2) 강임의 필요성이 없으며, (3) 평가표가 조작되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이자 피고보조참가인인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위 근로자에 대한 강임발령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관리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였습

니다.  

 

이에 법원은 근로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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